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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o research the changes of electroencephalogram(EEG) signals for acupuncture stimulation

and to establish the hereafter direction for the study on EEG.

Methods : We reviewed the domestic papers searched by search engine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and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Results : We have searched 31 articles in 10 journals. The 13 articles were concerned with

acupuncture.

1. All articles were published after 2001. In 2007 there were 10 articles.

2. The studies dealing with the changes of EEG signals were 24, the studies dealing with correlation of

EEG signals were 5, and the studies analyzing EEG with Korean medicine were 2.

3. In the studies dealing with the changes of EEG signals, the case-control studies were 9, the non

case-control studies were 14, and the case study was 1. 10 studies used electro-acupuncture, 1 study used

herbal acupuncture, and 2 studies used manual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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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We need more various kinds of studies.

1. Excited condition by acupuncture stimulation may reduce α wave.

2. There may be the acupuncture point-specific variation of EEG signal patterns.

3. The number of responding channels for acupuncture stimulation may correlate with the quantity or

variety of acupuncture effect.

Key words : Electroencephalogram(EEG), Acupuncture

Ⅰ. 서  론
동물 실험에서 시상과 시상하부는 저주파수 전침

자극으로 매우 강하게 활성화되었고, 뇌교와 연수는

고주파수 전침 자극과 특히나 많이 연관되었다
1)

. 이

러한 발견은 뇌가 침 자극의 방법에 따라 특이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된 침습적인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시키

기는 어렵다. 최근 뇌파, PET(positron emission tomo-

graph), functional MRI를 비롯한 비침습적 뇌 화상

진단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뇌파검사는 두피

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

며 침을 맞는 동안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점으로 인해, 뇌 활동 중에

서 전기 활동으로 변환될 수 있는 기능의 변화만을

측정한다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가

치가 높다
2)

.

≪黃帝內經․靈樞․九鍼十二原篇≫에 “刺之要 氣

至而有效 … 刺之而氣未至 無間其數 刺之而氣至 乃去

之 勿復鍼”이라 한 것은 침 치료에 있어서 그 목표와

자극 기준이 氣至感應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

침구문헌에서도 氣至感應이 침 치료의 효과와 깊이

관련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때 氣至感應의 중요성은

內經 이후 철학사상에 근거한 각종 수기 보사법의 발

전으로 경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이에 대한 중요성

이 재인식되어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3)

. 최근 연구
4)

에서는 氣至感應을 Aδ 또는 C 섬유 감작에 의한 감

각으로 간주하고, diffuse noxious inhibitory control

를 비롯한 뇌의 반응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침 자극에 의한 뇌의 반응을 자침 후 뇌파

의 변동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은 1983년 3명의 정상

인을 대상으로 한 Saito 등의 연구
5)

를 시작으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Streiberger 등
6)

과 Chang

등
7)

은 α파의 증가를, Chen 등
8)

은 θ파의 감소를 보고

하였으나, Starr 등
9)

과 Rosted 등
10)

은 자침이 뇌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서양

에서도 아직 자침에 의한 뇌파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氣至感應 시 나타나는 뇌파의 변

화상을 정립하고, 자침 중 뇌파 변동을 간편하고 정확

하게 읽어낼 수 있는 한의학적 기기를 개발한다면 자

침 중 수기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침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침

자극으로 인한 뇌파의 변동을 파형과 채널의 측면에

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기기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

련코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대한침구학회 학회지 논문검색과 총 45종의 한의

학술지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oasis에서

‘뇌파’와 ‘EEG’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전자검색 된

총 31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대상 논문들에 대하여 각 연도별 논문 편수의 변화

를 살펴보고, 연구 주제별로 뇌파 변화 연구논문, 뇌

파와의 상관관계 연구논문, 뇌파의 한의학적 해석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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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studie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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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Number of studies according to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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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rangement of the 10～20 electrode

문으로 분류한 뒤 침 자극과 뇌파의 상관관계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Ⅲ. 결  과
검색 결과 ≪대한침구학회지≫ 3편,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9편, ≪대한경락경혈학회지≫ 9편, ≪동의

신경정신과학회지≫ 4편, ≪대한약침학회지≫ 1편,

≪대전대학교 논문집≫ 1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편, ≪사상체질의학회지≫ 1편, ≪동의생리병리학회

지≫ 1편, ≪한국전통의학회지≫ 1편으로 총 31편이

검색되었다.

모든 논문은 국제 10～20 system에 따라 전극을

배치하였다(Fig. 1).

1. 연도별 분류

연도별로 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2편, 2002

년 3편, 2003년 6편, 2004년 3편, 2006년 2편, 2007년

10편, 2008년 3편, 2009년 2편이 발표 되었다(Fig. 2).

이 중 침과 관련한 논문은 2001년, 2006년, 2007년

에 각 1편 씩 있었고, 2002년 2편, 2003년 4편, 2004년

3편, 2009년 2편이 발표되었다.



연도 학회지 대상 질환 실험군수 대조군 수 혈위 자극 방법 자극 시간 전극 수 분석 뇌파
자극 전 vs 후

유의 채널
결과

2009 동신정 60

신문

vs

중충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20분 1 Power spectrum

신

문

low α
mid β

자극 전 vs 중 ↓

vs 후 ↓

중충 low β
자극 전 vs 중 ↓

자극 중 vs 후 ↑

2009 대경경 30

중충

or

중저

or

간사

or

관충

왼쪽 하나의 혈위에

迎隨補瀉法 중

補法으로 斜刺하고,

3초간 9번의 左轉으로

補法의 捻轉을 시행

20분 1
간

사

low β
high β

↓

2008 한전의 5 5

내관

vs

비경혈

실험군

⋅내관 : 간접구

⋅비경혈 : 거짓뜸

대조군

⋅내관 : 거짓뜸

⋅비경혈; 간접구

8 Power spectrum

두 군 간에 뜸 시술 전-중,

중-후,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

없음

×

2008 동생병
7

倒立位

7

좌위

좌위 vs

倒立位 기공수련
2주 6

倒
立
位

α ↑

β, δ ↓

2008 동신정 ADHD 1 뉴로피드백 20회 θ ↓

2007 대경경 20 노궁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0분 30 Power spectrum

α F7, F8, P3 ↓

β F4, F8, P3 ↓

δ F7, F8, P3, Po2 ↓

θ
F7, Fz, F4, F8,

FTC1, FTC2, CP2,

TT2, P3, Pz, Po2

↓

Table 1. Studies Dealing with the Changes of EEG Signals



2007 사상의

소양인 10

소음인 14

태음인 20

‘링’ 편집물(공포)로

정서자극
3분 17초 8 Power spectrum

소양인은 채널 평균․전두부 측정에서

소음인․태음인에 비해 자극 시

안정↓, 자극 후 안정 시 긴장↓

2007 대한소
알레르기

비염

21

비염군

19

정상군

H-β
우측

⋅비염군>정상군

δ
양측

⋅비염군>정상군

2006 대경경 12 족삼리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0분 30 Power spectrum

α 23채널 ↓

β 25채널 ↓

δ 17채널 ↓

θ 10채널 ↓

2006 대한진 140 140

호흡유도

vs

자연호흡

10분 4 Power spectrum

αⅠ Fp2 ↑

βⅠ Fp1, Fp2, F3, F4 ↑

α/β F3 ↓

2004 대경경 9 신문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5분 30 Power spectrum

α Fp2 ↓

β Fp1, Fp2 ↓

2004 대경경 11 내관

용천 전침(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후

양측 내관에 0.3cc씩

황련해독탕약침

15분 30 Power spectrum

용천 전침 시와 비교

α
T3, TT1, CP1, T5,

Po2, O1, Oz
↑

β
TT1, CP1, T5, P3,

Po2, O1, Oz
↑

δ
T3, TT1, CP1,

Po2, O1, Oz, F4,

T3, CP1

↑

θ O1, Oz, O2 ↑

2004 대경경
3

기공자

기공자가 수공자에게

기를 주입
3분 전두엽

기공자

α
↑



3

수공자

수공자

α
↑

2003 대약침

10

내관

10

외관

10

내관

vs

외관

vs

비혈위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5분 30 Power spectrum

내관

α F7 ↓

δ
TCP1, CP1, TCP2,

T5
↑

외관

β Fp1, F4, F8 ↑

θ Oz ↑

δ Fp1 ↓

비혈위 β
Fp1, Fz, TT1, T5,

P3, P4, Po1, Po2,

O1, Oz, O2

↑

2003 대경경 8 8

곤륜

vs

비혈위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5분 30 Power spectrum
곤륜

α Fp2, T5 ↓

β C3, Po2, Oz, O2 ↑

θ F7 ↓

비혈위 α Fz ↓

2003 대경경 10 10

삼음교&

현종

vs

둔부

비혈위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5분 30 Power spectrum

자극 후 ; 자극 직후⋅5⋅10⋅15분

후의 평균

삼음

교

&

현종

α F4 ↑

β Fz, FTC1, T3 ↑

δ F4, C3, Cz, CP1, Pz ↓

비혈위 α Fz ↓

2003 대경경 10 내관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5분 30 상관차원

전두부
Fp1, Fp2 ↑

F3, F8 ↓

측두부

FTC1, FTC2,

TT1, TT2, T4,

TCP1

↑

후두부 P3, P4, T6, Oz ↑



2003 대한진 4 신문 직접구 4 상관차원

Fp1～F4

자극 전 vs 후

유의성 없음

×

2003 대한진 8 신문 직접구 4 최대발산지수

Fp1～F4, Fp2～F4

자극 전 vs 후

유의성 없음

×

2002 대침구 8 내관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15분 30 Power spectrum

α F7 ↓

δ
TCP1, CP1, TCP2,

T5
↑

2002 대침구 그룹 당 6 자연 상태

합곡

내관

교감점

신문점

인당

① 합곡, 내관 자침군

② 합곡, 내관, 교감점,

신문점 자침군

③ 합곡, 내관, 인당

자침군

40분
α
δ, θ

좁아짐

넓어짐, 뇌의

前半部로 기울기가

이전됨

2002 대한진 11 신문 직접구 4
Power

spectrum상관차원
β

F3, F4 ↓

Fp1～F3, Fp1～F4 ↑

2001 대침구 치매 6

신맥

&

조해

전침

지속시간 180㎲

주파수 2Hz

최대전류 10mA

15분 16 상관차원

자극 전 vs 중

F4, F8
↓

자극 전 vs 후

유의성 없음
×

2001 대전논 10 10

용천 vs

발바닥

전체

깔창 1시간 16 상관차원
P4 ↑

O1 ↑

대침구 : ≪대한침구학회지≫, 대약침 : ≪대한약침학회지≫, 대경경 : ≪대한경락경혈학회지≫, 대한진 : ≪대한한의진단학회지≫, 한전의 : ≪한국전통의학지≫, 대전논 : ≪대전대학교 논문집≫,
대한소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사상의 : ≪사상체질의학회지≫, 동생병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동신정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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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연도
상관관계

분석 대상

대상

인원

전극

수
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채널

대한진 2007 POMS 30 4 상관차원 하위 척도 중 Vigor척도
ch6(우측 측두엽), ch7(좌측

두정엽), ch8(우측 두정엽)

대한진 2007 HRV 30 4 상관차원

로그 low frequency density

(LF)
Fp1, F3, F4

로그 total power density

(TP)
Fp1, F3

대한진 2007 TCI 30 4 상관차원

자극추구 하위요인 2, 4 Fp1, Fp2

사회민감성 하위요인 1 P3, P4

자율성 하위요인 1, 2 P3, F4

위험회피 하위요인 1, 2 Fp2, P3

대한진 2007 한열설문지 30 4 상관차원

열 점수 ch6

한 점수 ch8

가중치를 준 한 점수 ch7, ch8

대한진 2007 ICG 30 4 상관차원
Acceleration index(ACI) ch4

Velocity index(VI) ch3, ch4

Table 2. Studies Analyzing the Correlation with EEG Signals

2. 주제별 분류

연구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뇌파 변화 연구논문이

24편
2,11-33)

, 뇌파와의 상관관계 연구논문이 5편
34-38)

, 뇌

파의 한의학적 해석 논문이 2편
39-40)

이었다(Fig. 3).

1) 뇌파 변화 연구논문

조사 대상이 된 31편의 논문 중 뇌파 변화를 연구

한 논문은 24편이었다(Table 1).

이 중 대조군을 설정한 연구가 9편, 대조군 설정이

없는 연구가 14편, 증례 보고가 1편이었다.

경혈 자극 후 뇌파의 변화를 다룬 논문들에는 내관

이 6편, 신문이 5편, 중충이 2편, 용천, 신맥, 조해, 곤

륜, 외관, 노궁, 족삼리, 중충, 중저, 간사, 관충, 합곡,

삼음교, 현종, 교감점, 신문점, 인당이 각 1편씩에서

언급되었다. 경혈 자극의 방법으로는 전침이 10편
2,11,15,18-23,32)

, 약침이 1편
24)

, 수기침이 2편
14,33)

, 직접구가

3편
13,16,17)

, 간접구가 1편
29)

, 경혈 자극 깔창이 1편
12)

에

서 사용되었다. 전침을 사용한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시간을 180μs로 하였고, 9편
2,15,18-23,32)

에서 고주파

수(80Hz)⋅최대전류 1mA를, 1편
11)

에서 저주파수(2Hz)⋅

최대전류 10mA를 사용하였다.

경혈 자극 이외의 방법을 통해 뇌파의 변화를 유도

하고 분석한 논문들로는 뉴로피드백
31)

, 호흡 유도
26)

,

정서 자극
28)

, 倒立位 기공수련
30)

, 수공자에게 기 주입
25)

을 각각 적용한 것들이 있었다.

연구 결과, 24편의 논문들 중 대다수인 21편의 논

문에서 유의성 있는 뇌파의 변화를 보였다. 그 중 신

맥과 조해 전침 연구
11)

에서는 자극 전후로는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극 전과 자극 중의

비교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9편의

대조군 설정 연구들 중에서 내관과 비경혈에서의 간

접구 비교 연구
29)

, 14편의 대조군 설정이 없는 연구들

중에서 2편의 신문 직접구 연구
16,17)

만 자극 전후로 유

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 뇌파와의 상관관계 연구논문

한국형 기분상태척도(profile of mood states, POMS)

설문지를 이용한 기분상태척도
34)

, 자율신경활성도

를 유추할 수 있는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35)

, 한국판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

ventory)-RS를 이용한 기질성격척도
41)

, 한열설문지
37)

,

임피던스 심장기록법(impedance cardiography, ICG)
38)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이 각각 1편씩 있었다

(Table 2).

3) 뇌파의 한의학적 해석논문

뇌파의 한의학적 진단 지표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초안이 1편
40)

, 사상체질에 따른 뇌파, 학습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1편
39)

있었다.

서 등의 연구
40)

에서는 한의학적 음양관과 경락학설

에 근거하여 뇌파를 한의학적인 진단의 방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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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본 후, 한의학적 形과 氣

의 요소가 뇌파 정량화로부터 도출된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적절하

다고 하였다.

김 등의 연구
39)

에서는 안정 상태를 표현하는 θ파

와 각성 상태를 표현하는 SMR, M-β파에서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성 있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인지 강

도 검사 항목에서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유의하게 높

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소양인의 작업 부하도 수치가

평균 이하를 보여,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서 이완과

집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대처 속

도가 빠르면서도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는 가설을 이끌어내었다.

Ⅳ. 고  찰
뇌파란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군에서 발생한 뇌전

기 활동의 총화를 체외로 도출하고, 이를 증폭해서 전

위를 종축으로 시간을 횡축으로 기록한 것이다
15)

. 뇌

파로 알 수 있는 것은 뇌의 기능, 특히 뇌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있는가, 혹은 높아지고 있는가 뿐이지만, 뇌

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는 현재 뇌파

이상 예민한 것이 없다.

흥분 뉴런군의 위치 추적은 뇌전위 측정에 의한 뇌

파 검사뿐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산소함유량 변화를

검출하는 fMRI, 방사성 포도당의 양전자 쌍이 소멸하

며 발생되는 γ선의 검출에 의한 PET, 뇌 자기장 검

출에 의한 MEG(magneto encephalography)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 중 뇌의

인지 과정을 시간적으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PET를 제외하고는, 뇌파, fMRI, MEG 검사가 시간

분해능에 있어서 뛰어나다. 한편 fMRI의 경우 피검자

가 매우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는 제한점이 있고,

MEG 검사 장비는 매우 고가이며 MEG의 해석 결과

가 뇌파와 큰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뇌파에 의한 인지 영역 추적 연구가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다
42)

.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뇌 활동의

변동을 시⋅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뇌파 검사의

가치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있다.

침 치료의 효과와 깊이 관련된 氣至感應은 정확한

자침으로 인한 得氣 시 환자의 酸麻重脹感으로 표현

되기도 하는데, 이 중 麻感(numbness)은 Aγ, 刺痛

(pinprick sensation)과 重脹感(heaviness, distension)

은 Aδ, 욱씬거림(soreness)은 C 섬유를 자극한 결과

이다
4)

. 침으로 인한 통각 정보는 척수로부터 뇌까지

여러 경로를 따라 전달되어 감각영역, limbic, para-

limbic, anterior cingulate cortex, insular cortex, pre-

frontal cortex,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등의

피질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43)

. 따라서 치료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氣至感應은 대뇌 피질의 활성도를 변

화시키므로 뇌파의 변동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에 정

확한 자침 시 필연적인 뇌파의 변화상을 정립해 놓는

다면, 자침 중 뇌파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수

기법을 통해 적정 뇌파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침

치료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침 자극 후 뇌파의 변화를 살펴

본 논문들이 10편
2,11,15,18-23,32)

있었다. 전침의 자극량이

지속시간 180μs,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로 동일

한 8편의 power spectrum 분석논문에서는 내관, 외

관, 족삼리, 노궁, 곤륜, 신문, 삼음교, 현종, 중충, 비

혈위를 사용하였는데, 서로 다른 혈위 및 비혈위에 동

일한 자극을 준 결과 외관
2)

, 삼음교-현종
21)

, 중충
32)

을

제외하고는 모두에서 α파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외

관 자극에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

만, α파의 전체적인 변화에서 자극 후에 감소를 보였

다. 삼음교-현종에서는 자극 전과 비교한 자극 후의

값을 자극 직후, 5분 후, 10분 후, 15분 후의 평균 값으

로 취하였기 때문에, 발침 후 15분이나 경과하여 완전

히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런데, 침 자극에서와는 달리 호흡 유도

군
26)

와 倒立位 기공수련군
30)

, 용천 전침으로 각성파를

유도한 데에 이어 황련해독탕 약침 시술 후 10분이

경과한 군
24)

에서는 α파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로써 침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정신적 흥분

상태가 긴장 이완과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

나는 안정파인 α파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에 향후 보다 많은 혈위들에서 침 자극으로 α파

가 감소하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혈위에 동일한 양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결과로, 뇌파가 유의하게 변화한 채널

의 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침의 자극량을 지

속시간 180μs,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로 하고

30개의 채널에서 나타난 뇌파의 변동을 power spec-

trum 분석한 7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족삼리
19)

에서

는 27개의 채널, 노궁
20)

에서는 11개의 채널, 삼음교와

현종
21)

에서는 8개의 채널, 곤륜
18)

에서는 7개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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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관
2,15)

에서는 5개의 채널, 신문
23)

에서는 2개의 채널

에서 뇌파가 유의한 변동을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手

足 말단에 위치한 노궁, 신문, 내관, 외관, 곤륜, 삼음

교, 현종에 비하여 肘膝 관절 쪽에 위치한 족삼리가

동일한 자극량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뇌의 부위에

서 활동성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족삼리가 그만큼 더

다양하거나 혹은 그만큼 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

을 수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로써 동일한 자침

방법으로 혈위들을 자극할 때 혈위마다 유의한 뇌파

의 변화를 보이는 채널의 갯수를 파악해 놓는다면, 비

슷한 穴性을 가진 혈위들 가운데에서 選穴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사지에 위치한

혈위들마다 뇌의 활동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미

루어, 사지와 체간의 혈위 차이에 따른 뇌파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관을 전침 자극하고 뇌파의 변화를 살펴 본 3편

의 논문들 중 2편
2,15)

은 power spectrum 분석을 통해

α파가 줄어들고, δ파가 늘어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수면 서파인 δ파는 시상과 대뇌피질에서 기원하며,

인체 내에서 GHRH(growth hormone releasing hor-

mone), GH(growth hormone), IL-1(interleukin-1),

CCK(cholecystokinin), Leptin, SS(somatostatin), IGF-1

(somatomedin) 등의 분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
44,45)

. 결국 내관의 전침 자극 후 발생한 δ파의 변화

는 일정한 침 자극이 뇌의 시상과 대뇌피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내분비계의 변화를 유도하

여 내관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5)

. 하

지만 2편 모두 전침의 지속시간 180μs, 주파수 80Hz,

최대전류 1mA, 자극 시간 15분이 동일하여 동일한

혈위에 침 자극량만 다를 경우의 뇌파 변화는 알 수

없었다. 김 등의 연구
2)

에서는 내관 전침과 동일한 자

극 조건으로 외관을 자극 하였을 때, 내관 자극에서는

아무런 유의성 변화가 없었던 β파와 θ파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고, 내관에서는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던 δ파가 오히려 감소하여, 내관과 외관이 각각

의 표리경의 絡穴로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을 뇌파가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중충, 신

문, 노궁, 곤륜, 삼음교, 현종, 족삼리에서도 동일한 자

극을 주었지만 서로 다른 뇌파의 변화를 보인 것과

Chen 등의 연구
8)

에서 12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합

곡과 비경혈에 자침한 후 뇌파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θ파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혈위마

다의 효능 및 穴性을 반영한 고유의 뇌파 변화 양상

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으로 뇌파 관련 국내 한의학 연구들을 통해 침

자극으로 인한 뇌파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

나, 한정된 논문의 수로 무리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뇌파를 한의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혈위에 다양한 자극을 준

연구, 혈위별로 자침 중 뇌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

악한 연구, 보다 많은 대상을 다룬 대조군 연구,

Chang 등의 연구
7)

와 같이 sham 침과의 대조군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氣

至感應을 일으키는 정확한 자침 후에 몇 개의 특정

채널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변화상을 정립하고, 해당

채널에서의 뇌파 변화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한의학적 기기가 개발된다면 자침 중 수기법

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침 치료의 효과가 극대

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한침구학회 학회지 논문검색과 총 45

종의 한의학술지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oasis에서 ‘뇌파’와 ‘EEG’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전

자검색 된 총 31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침 자극으로 인한 정신적 흥분으로 안정파인 α

파가 감소할 수 있다.

2. 혈위마다 효능 및 穴性을 반영한 고유의 뇌파

변화 양상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

3. 동일한 자극으로 혈위를 자극하더라도 혈위마다

유의한 뇌파 변화를 보이는 채널의 수가 다르므

로, 혈위마다 뇌의 활성 매개를 통한 효능의 강

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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